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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인의 건강과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아람
대전보건대학교 반려동물과

The Impact of Pet Ownership on Individual Health and Sense of 
Communit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Ram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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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조사표 설문조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한 사람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
로 반려동물의 양육에 따른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규명하는 데 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코로
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공동체 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에서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반려동물 양육이 코로
나19로 인한 사회적 책임감과 우울감 경험뿐만 아니라,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궁극적으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 즉 사회 전반에도 도움을
주는 것임을 시사한다.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양육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This study, conducted as part of the 2022 Daejeon Metropolitan City social surve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pet ownership on compliance with 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social
distancing measures, experiences of depression due to the COVID-19 pandemic, differences i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health lev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observed that the group comprising pet owners had a higher level of compliance with social distancing
measures for COVID-19. Second, it was found that this group experienced lower levels of depression due
to COVID-19. Third, the group of pet owners was observed to have a higher sense of community. Finally,
it was observed that the group had higher subjective health levels. Therefore, this study indicates that
pet ownership has a positive impact not only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depression due to COVID-19, 
but also on the sense of community and subjective health levels. Ultimately, this suggests that raising
pets not only affects the lives of individuals but also contributes to the community and society as a 
whole. Further research on the various impacts of pet ownership on human life is thus deemed 
necessar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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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22년에 발표된 동물보호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
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4가구당 1가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복수응답 허용)에서 양육하는 종을 
살펴보면, 개 75.6%, 고양이 27.7%이고, 이외 물고기, 
햄스터, 거북이 새 등도 일부 포함되어있었다[1] . 국내에
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는 이유에는 급격한 산
업화, 공동체 해체,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등이 있다
[2]. 앞으로도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수는 더 늘어날 것
으로 예상되며, 관련 산업 또한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3]. 많은 연구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하면서 반려
동물이 인간의 삶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다. “반려동물 효과(companion animal 
effect)”라는 용어는 2003년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반려동물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반려동물이 반려동물 보
호자의 삶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3]. 인간이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고립
되었을 때 반려동물로부터 위로를 많이 받고[4], 이외에
도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치유 효과를 
경험하였다[5]. 또한 사람과 동물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효과가 있고[6], 반려동물이 자존감
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 향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
구되었다[7,8].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첫 확진자
가 발생한 후, 발생률과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하여 2020
년 3월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ions, 이하 WHO)에서 이를 전세계적으로 유
행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인 최고 등급 팬데믹을 선포하였
다[9]. 코로나19의 전파 경로는 비말을 통한 직접 전파 
외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을 만질 때 간
접적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10].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는 코로나19 방역 수칙 중에서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
한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다[11]. 국내에서는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처음 시행
되었고, 다양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었고, 2023년 8
월 31일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4단계로 하향 조절
하며, 사실상 코로나19의 종식을 선언하였다[10].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은 금융, 고용, 실업 등의 
경제활동 등에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감
염에 대한 두려움, 불안, 앞으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사회 구성원의 삶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우울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이지
만, 이것이 지속되고 본래의 평온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
하면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까지도 야기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불편함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타인과의 상호작용 제한 등 스트레스를 야기
하였고, 이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안정감을 약화시키고 
우울, 불안 등과 같은 부정적 정서 반응을 유발하였다
[12]. 또한, 우울감은 자살과도 강한 관련성이 있고[13], 
이외 폭력적 사고, 대인관계 등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준
다[14]. 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
여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제각기 다르다[12]. 그러므로 우울
감 등 부정적 감정을 낮추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지속
되는 상황에도 잘 대응할 수 있는 요인을 찾는 것이 중요
하다[13]. 

공동체 의식(sense of community)은 개인이 한 공
동체에 속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고, 
구성원들과 협력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15].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질의 
향상에도 영향을 주고,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며 반대로 
외로움은 줄여준다[16]. 또한 공동체 의식은 소속된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어, 지역사회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17]. 즉, 공동체 의식이 높을수록 개인은 공동의 운명을 
지닌다 생각하고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주관적 건강은 개인이 인지하는 신체적, 건강 상태를 
의미하고 인구집단의 건강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된
다[18]. 주관적 건강에는 개인의 교육 수준, 경제 수준, 
여러 사람과의 관계 등이 영향을 주고, 특히 본인의 생활
에 만족할수록 주관적 건강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18,19]. 또한, 주관적 건강 수준의 목적은 질병 그 자체
보다는 안녕(well-being) 상태를 측정하는 면이 강하고, 
개인이 인지하는 수준이므로, 검사로 알 수 없는 건강 상
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건강지표로 널리 사용이 
된다[20].

국내 기존 연구에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반려
동물이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한 보고가 
없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영향 차이에 대한 
연구 결과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반려동물의 양
육이 코로나19와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 반려동물 보호자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외 반려동
물의 양육이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평가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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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알아보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선정하였다.

1.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와 양육 종이 코로나19에 대
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 및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반려동물의 양육 여부와 양육 종이 공동체 의식 및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

에 응답한 사람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1,022명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을 3,978명 총 5,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반려동물 양육 분포는 Table 1과 
같다.

Classification Respondents Percentage

Pet 
Owners

Dog 659 13.18
Cat 191 3.82

Fish, Bird, etc 172 3.44
Non-Pet Owners 3,978 79.56

All 5000 100

Table 1. Pet ownership Distribution of Participants

2.2 연구 도구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 

설문지 문항 중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설문지 문항은 반려동물 양육,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감 경험, 주관적 건강 평가 각 1개 문항과 지역공동체 의
식 4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사
회적 거리 두기 준수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이고, 나머
지 코로나 19로 인한 우울감 경험, 공동체 의식, 주관적 
건강 평가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지역공동체 의식의 문항은 Cronbach's α= .859이었다. 

2.3 자료 분석
본 연구를 위해 사용된 자료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통합서비스(MDIS)의 2022년 대전광역시 사회지표 원자
료(SPSS로 프로그램화된 파일)를 SPSSwin 27.0 Program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여
기에 사용된 통계는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
검증(t-test),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이고, 사후 
검증은 Scheffe's test를 하였고, 신뢰도는 Cronbach's 
α계수로 구하였다. 다만, 각 항목 문항의 결과를 연구자
가 연구 목적에 따라 수정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2022
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지표 보고서 결과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3. 연구 결과

3.1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3.1.1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반려동물 양육한 집단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리두기 준수 수준은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은 집단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
과 t=1.87, p<.001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코
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의 수준이 양육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5.82, p<.001로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Variables
Pet Owners
(n=1,022)

Non-Pet Owners
(n=3,978) t

M SD M SD
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3.33 0.53 3.30 0.51 1.87***

Experience of 
depression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3.07 0.91 3.24 0.97 5.82***

 ***p<.001

Table 2.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COVID-19-Related Experiences

3.1.2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와 우울감 경험의 차이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

리두기 준수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특히 개를 양육한 집단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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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s
Dog

 Owners(a) (n=659)

Cat 
Owner(b)
(n=191) 

Fish, Bird, etc Owners(c)
(n=172) F Scheffe

M SD M SD M SD

Compliance with 
COVID-19 social 

distancing
3.36 0.53 3.29 0.53 3.23 0.52 4.76** a>c

Experience of 
depression in daily life 

due to COVID-19
3.18 0.95 3.22 0.92 3.48 1.08 6.58*** a<c, b<c

 **p<.01, *** p<.001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t Ownership and COVID-19 Related Experiences

Variables

Pet Owners
(n=1,022)

Non-Pet Owners
(n=3,978) t

M SD M SD

Sense of 
Community

Getting Along Well and Knowing Each 
Other 2.73 0.87 2.68 0.85 1.48

Frequent Discussions About 
Neighborhood Happenings 2.65 0.93 2.58 0.88 2.30

Helping Each Other with Difficult Tasks 2.60 0.96 2.42 0.88 5.99***

Active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Events 2.38 0.94 2.22 0.89 5.31***  

Total  10.37 3.09 9.90 2.92 4.58***  

Subjective Health Status 3.24 0.97 3.07 0.91 5.02***

 ***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Pet Own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Health Levels

Variables

Dog
 Owners(a) (n=659)

Cat 
Owner(b)
(n=191) 

Fish, Bird, etc 
Owners(c)
(n=172) F Scheffe

M SD M SD M SD

Sense of 
Community

Getting Along Well and Knowing Each 
Other 2.75 0.87 2.58 0.86 2.80 0.90 3.56**

Frequent Discussions About 
Neighborhood Happenings 2.65 0.92 2.55 0.92 2.78 0.96 2.12

Helping Each Other with Difficult Tasks 2.58 0.97 2.54 0.90 2.77 0.94 3.37*

Active Participation in Neighborhood 
Events 2.36 0.93 2.31 0.93 2.59 0.97 4.67** s<c,

b<c

Total 10.34 3.07 9.99 3.00 10.37 3.09 4.10* b<c

Subjective Health Status 3.72 0.84 3.94 0.73 3.75 0.83 6.97*** a<b,
b>c

* p<.05, **p<.01, *** p<.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Types of Pet Ownership and Sense of Community, Subjective Health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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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준수 수준이 높았고, 다음은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었다. 그리고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에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수준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
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
육 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경험은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를 양육한 집단이 적
게 경험하였고 다음은 고양이 양육한 집단이었다. 그리
고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 코로나19
로 인한 우울감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3).

3.2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3.2.1 반려동물 양육 여부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의 공동체 의식 평균이 반려동

물을 양육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4.58, p<.001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
단의 주관적 건강 평가 평균이 반려동물을　양육하지 않
는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t=5.02, p<.001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Table 4).

3.2.2 반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공동체 의식과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
반려동물의 양육 종에 따라 공동체 의식에 유의한 차

이가 있었다. 특히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이 공동
체 의식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개를 양육한 집단이었
다. 그리고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은 세 집단 중에서 공동
체 의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Scheffe's test로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과 고양
이를 양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또한, 반
려동물　양육　종에 따른 주관적 건강 수준의 차이를 분
석한 결과 F=6.97, p<.001로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세 집단 중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 주관적 
건강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고, 그 다음이 새, 물고기 등, 
마지막이 개를 양육한 집단이었다. Scheffe's test로 사
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개를 양육한 집단과 고양이를 양

육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과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Table 5).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2022년 대전광역시의 사회조사표(가구주)
에 응답한 사람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람 1,022명과 
양육하지 않은 사람 3,978명 총 5,000명을 연구 대상으
로 하였고, 반려동물의 양육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와 우울감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공
동체 의식, 주관적 건강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의 코로나19에 대한　사
회적 거리두기 준수 정도가 양육하지 않는 집단보다 높
게 나타났다. 즉,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코로나19 발
생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하기 등의 방
역 수칙을 평균적으로 더 잘 준수한 것을 의미한다. 또
한, 개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에서 우울감을　적
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코로나19로 우울감을 
가장 적게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한, 새, 
물고기 등을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공동체 의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네 번째, 반려동물을 양육한 집단이 양육하지 않은 집
단에 비해 본인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높게 평가하였
다. 또한, 고양이를 양육한 집단이 다른 동물을 양육한 
집단에 비해 주관적 건강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반려동물을 통해 우울감과 외로움 등 
부정적 정서를 적게 느낀다는 연구[21]와 의미를 같이한
다. 또한 반려동물 중 반려견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제공
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의 결과하고도 
일치한다[22].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반려동물 보호
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된다. 현
대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교류도 이전 시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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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많다. 또한 과학이나 의료기술의 발전은 계속되겠지
만,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앞으로
도 발생할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당연시되던 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 일상이 비
대면 일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본래 사람은 사회
적 동물로 사람들과의 관계속에서 성숙하고 발달된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사회적인 제지로 인해 
사람들과의 소통과 같은 정상적인 일상이 이루어질 수 
없었고,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 경험, 스트레스 등은 많
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12]. 하지만, 이번 논문을 통해 
사람들과 관계가 제한된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양육이 개
인의 정서와 공동체 즉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도움을 주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대전광역시 사회
조사표의 설문지를 분석한 연구로 설문 도구가 단편적이
라는 한계점이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연구에서 검증된 
도구를 활용한 종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반
려동물의 양육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다양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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